오무라의 고리산오도리(郡三踊) 춤

오무라시의 가을 축제에서 펼쳐지는 세 가지 전통춤은 1480년에 영주 오무라 스미코레(생몰년 미상)가 수년간의 추방 생활 끝에 승리하여 오무라번으로 귀향한 것을 축하하는 춤입니다. 스미코레는 이보다 6년 전에 인접한 시마바라 반도를 통치하던 아리마 일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다시 결전을 치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반격은 성공했고 스미코레와 그의 부대는 마침내 오무라번의 영지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구로마루, 오키타, 스코 지구에서 전해지는 오도리(춤)는 각각 이 승리를 축하하는 춤이라고 합니다.

구로마루 오도리(黒丸踊)에서는 전통 북, 피리, 징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함께 공연을 펼치며,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이 춤을 춥니다. 성인 무용수 4명이 수제 종이꽃으로 장식된 대나무가 달린 큰 화환을 등에 고정하여 짊어지고서 ‘북’을 연주합니다. 무게 약 60kg, 지름 5m의 큰 화환은 대나무 뼈대 위에 부채꼴로 펼쳐져 있어 마치 우산처럼 보입니다. 큰 화환이 펼쳐져 있는 뼈대 부분의 아래를 지나가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오키타 오도리(沖田踊)에서는 어린이들이 양식화된 전투 춤을 춥니다. 나이가 든 어린이들이 ‘나기나타(언월도와 유사한 무기)’를 들고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이 ‘고다치’라는 짧은 칼을 듭니다. 무용수들은 북과 피리 연주와 함께 공격하는 동작, 방어하는 동작을 선보입니다.

스코 오도리(寿古踊)에서도 어린이들이 양식화된 전투 춤을 춥니다. 기모노를 입고 삿갓(밀짚으로 짠 모자)을 쓰고 두 줄로 나란히 서서 춤을 추며 영주 오무라 스미코레의 부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주 복장을 한 한 무용수가 앞장서서 ‘북’을 치며 장단을 맞춥니다. 이 춤을 리드하는 무용수의 얼굴은 반달 모양을 본떠 만든 베일 머리 장식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세 가지 춤은 매년 10월 또는 11월에 개최되는 오무라시의 가을 축제 중에 오무라 공원에서 공연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춤들은 처음 공연된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로마루 오도리와 오키타 오도리는 2022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춤은 모두 일본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